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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넘어한계를넘어…감동의인간승리

대한민국보치아대표팀정호원이2020도쿄패럴림픽예선전에서홍콩의체탁와를상

대로램프(경사로)를이용해투구하고있다.

미국의맷스터츠만이남자양궁랭킹라운드에서과녁을조준하고있다. 맷은발로활을

든채목에건고리를활용해시위를당긴다.

이집트의이브라힘하마투가남자탁구개인전에서입에문라켓으로중국차오첸의공

격을받아치고있다.

지난24일개막한 2020도쿄패

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는한

국을 비롯해 전세계 161개국,

4403명의 선수가 22개 종목

539개메달을놓고경쟁하고있

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

하고패럴림픽에는영웅이출전

한다는 말처럼 장애를 극복한

영웅들의놀라운투혼은세계인

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장애

인 선수들의 열정과 환희와 좌

절,눈물,땀을지면에싣는다.

1멕시코의모니카올리비아로드리게즈(오른쪽)와가이드케빈테오

도로아귈라페레츠가여자육상 1500m결승전에서우승한뒤환호

하고있다. 2유병훈이남자육상 400m(스포츠등급T53) 예선전에

서역주하고있다. 3미국의베아트리체해츠가여자멀리뛰기결승전

에서도약하고있다. 4중국의리하오(왼쪽)와우크라이나아르템만

코가남자휠체어펜싱사브르개인전에서금메달을놓고실력을겨루

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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